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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POLICY BRIEF

➊ �마을, 도시, 광역 등 공간 위계별로 탄소배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실천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도록 상세한 공간단위로 탄소통계지도 표준모델 개발

➋ �시공간 통합모델을 적용한 탄소통계지도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마련

(1단계) 지자체 대상 탄소배출/흡수 현황지도 구축을 위한 시공간 표준모델 개발

(2단계) �지자체 탄소감축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한 탄소통계지도 플랫폼 구축

(3단계) 탄소중립 영향평가 및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및 확산 

➌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 및 마을계획이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수립-시행-평가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이행도를 점검하는 탄소통계지도 기반 공간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법 교육 및 확산

➊ �탄소의 배출, 흡수와 관련된 사회현상과 자연환경에 대한 위치, 분포, 관계를 시공간 

차원으로 나타내는 탄소현황지도를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연계하여 소지역단위의  

공간통계지도로 구축하면 탄소중립 정책지원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➋ �탄소통계지도 구축방향 

① �탄소중립사회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수요를 중심으로 탄소인벤토리의 시공간화를 지향

② �마을-도시-국토 차원의 탄소통계지도를 구축 및 융합할 수 있도록 다층적 표준모델 개발

③ 지역사회의 탄소중립도 및 지속가능성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도록 활용성 위주로 구축 

➌ �탄소중립사회 의사결정도구로 탄소통계지도를 구축·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개방, 탄소배출/흡수 원단위 개발 확장, 탄소인벤토리의 시공간 플랫폼 개발, 

탄소중립 정책과 활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

정책제안

주요 내용

탄소중립사회 정책지원을 위한 
탄소통계지도 구축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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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탄소통계지도의 구축 방향과 의의

배출 원단위 인벤토리
(How many? Silo식 데이터 관리) 

지역(공간)단위 인벤토리
(Where are? Geo-Platform 통합관리)

•공간단위 배출/흡수의 정량적 측정 한계
•공간단위 저감정책 효과의 영향평가 미흡

•시공간단위 탄소배출-소비-흡수의 공간관계
•하향식+상향식으로 공간단위 영향평가기반

1 탄소중립정책 지원을 위한 탄소통계지도 구축 의의

탄소중립은 향후 30년 이내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경제 

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한 것으로, 유럽연합이 탄소중립을 선언(’19)한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탄소중립에 참여

•�파리협정(2015)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참여하에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분을 2℃ 이하로 

유지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IPCC는 ‘1.5℃ 특별보고서(2018)’에서 지구평균온도 

상승분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달성되어야 함을 과학적으로 제시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와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상품 제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교역의 기초가 되는 ‘탄소통상의 시대’가 전개될 것임

•�EU는 ‘탄소국경조정’을 통해 수입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도 ‘2021년 무역정책 아젠다 보고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역정책도 

바뀌고 있음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길라잡이가 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정보와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0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공간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는 과정에서 마을-도시-

지역단위의 탄소통계지도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지원도구로 활용하거나 국민과의 소통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탄소통계지도는 탄소인벤토리의 공간지도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흡수되고 

있는지 측정하여 집계할 수 있도록 시공간 기반 탄소통계지도를 구축할 필요

•�기존의 배출 원단위 인벤토리는 Scope 1~3까지 부문별 측정값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되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도시나 지역과 같이 공간적인 접근이나 실천과제를 모색할 때는 한계가 있음

•�탄소의 배출부터 흡수까지 다양한 역학관계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지도형식의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접근(cross sectional)과 다중스케일/다층위적(multi-scale/layers)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이 필요함

기존 확장

국가 인벤토리

국토 전체

기업 인벤토리

운영/조직 경계

지자체 인벤토리

행정구역

•탄소순환 사이클

•기능적 접근법 기반 시공간단위 인벤토리

•마이크로 공간단위(점-선-면/격자/행정구역)

Scope1 Cross sectional Multi-scale/layersScope2 Scope3

Scope1

Scope2
Sco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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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대별 탄소배출 관련 지도의 발전

시대별 탄소배출 관련 지도의 작성 동향과 시사점2
기후협약 전후로 탄소배출 관련 지도가 작성되어 왔으며 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진화하고 있음

기후협약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관련 다양한 지도가 작성되어 왔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지원을 받아 국제사회 기후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기후변화협약에서부터 2021년 글래스고 기후합의까지 기술발전으로 탄소배출 

관련 지도의 구축방법도 크게 발전해 옴. 국제 규약으로 지역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UN에서도 공간정보와 통계의 통합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임

•�정책 여건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차량 및 물류 등에 대한 실시간 

빅데이터, 위성영상이나 드론영상 등을 활용하여 탄소의 배출 패턴과 소비 등 다양한 활동과 현상을 지도로 작성 

및 시각화하여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국제사회의 기후협약 전개 탄소배출 관련 지도의 등장과 발전

 출처: 윤순진 2022, 22의 국제기후협약 전개를 기준으로 탄소 관련 주요 지도를 정리하였음.

•�1985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의 탄소저장량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지도

•�1996 �30년간(1965-1994) 지표면  

온도변화 관측값

•�2017 �지구 기온의 상승과 지표면 온도의 변화

•�2021 �준실시간적 글로벌 탄소배출지도

•�1992 �기후변화의 증거로 제시된 

식생변화를 나타낸 지도

•�2008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추정한  

연간 유출량 변화와 담수 관리

1992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4	 기후변화협약 발효

1997	 COP3 교토의정서 채택

2015	 COP21 파리협정 채택

2016	 파리협정 발효

2018	 IPCC 특별보고서

	 COP24 파리협정 이행지침 채택

2021	 신기후체제 진입

2021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

2005	 교토의정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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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통계국은 공간-통계정보를 연계한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 수립을 제안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

UN 통계국은 지구온난화와 탄소배출권과 같은 국제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통계정보를 연계한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 수립을 제안하고 다양한 연구를 시도

•�UN 통계국에서는 공간-통계정보 융합의 성공적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 마련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환경경제 계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탄소 계정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통계와 생태계 관련 

측정값의 통합이 필요함을 강조

•�UN 통계국은 유럽을 사례로 다양한 사회경제 통계와 토지피복, 식생지수, 증발산량 등 원격탐사자료에서 추출한 

환경통계를 공간 기반의 융합큐브 형태로 통합하고, 지구온난화와 탄소배출권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공간-

통계정보 융합모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시범 구축

국제 규약과 지역단위의 공간 특성을 종합한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정립과 구축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유 및 확대가 중요

•�UN 통계국(2014)에서 발표한 경제-사회-환경 계정의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비롯하여 실세계의 복잡한 대상을 

위계적 데이터로 수집-집계하는 방법, 다른 규격의 공간단위와 조화롭게 계정을 산출하는 방법 등 연구 진행 중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현황조사, 진단, 예측, 처방 등 일련의 정량적 모델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모델의 설계가 중요

그림 3   탄소통계지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모델 설계 사례

위계적 프레임워크 격자를 활용한 통계단위 설정방법

상향식/하향식 계층적 집계 방법 마련 다양한 공간단위와 조화를 이루는 계정 구축

탄소배출에 대한 공간-통계를 융합한 활용 유럽의 탄소 균형(중립) 수준의 측정

 출처: Havinga 2014, 4.

SEEA-EEA integration framework

Hierarchical (nested-grid) aggregation

Examples: Carbon accounting 
illustrates an integrated application 
of spatial and statistical data

Spatial data perspective: harmonizing reporting units

Examples: Net ecosystem carbon balance

Carbon

Land cover/use
Accounting units

Administrative reg.,
habitats, ecoregions

Integra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macroeconomic aggregates,
like GDP and NDP

Ecosystem services in monetary 
and physical terms

Consistent physical and monetary 
asset accounts

Raw data collection, processing and 
harmonization 

Accounting 

e.g. unified and hierarchical classifications and 

variables for units(grid)

Geography

Building analytical capability for units and 

ensure that GIS standards are maintained

•�On country level the ecosystem 

carbon accounts should be 

consistent with IPCC’s in assessing 

whether ecosystems acted as net 

source or sink of CO2 for a given 

period of time.

•�The maps shows a decade average, 

with areas in green indicating 

prevailing sink (most of Europe) and 

in red-prevailing source functions 

(e.g. parts of North West Europe,  

Po valley in Italy, and spots of  

forest – burned areas of Portugal).

Statistical data on:

1. Forest biomass (FRA, 2000, 2005, 2010)

2. Crops harvest (EUROSTAT 2000 – 2010)

3. Timber harvest (EUROSTAT 2000 – 2010)

4. Livestock (EUROSTAT 2000 – 2010)

Remote sensing products:

1. CORINE Land cover (2000, 2006)

2. SPOT vegetation NDVI (1999 – 2010)

3. �Primary production (GPP) and  

Ecosystem respiration (TER) 
(NASA, 2000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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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units for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arameters remain untouched

•New accounting and reporting units created for ecosystem accounting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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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부문별 인벤토리를 활용한 탄소지도 구축여건 검토 및 시사점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지도 구축 및 활용 근거를 마련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 및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칭)탄소공간지도’ 제작에 착수함�

(국토교통부 2022, 9)

[에너지 부문] 각 사업장 산정지침에 따라 에너지부문 탄소배출량 산정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인벤토리 자료를 입력

•�지자체별 인벤토리 구축에 따라 관리 담당자의 업무 증가 부담과 데이터 처리 혼란을 줄이고, 이를 

탄소통계지도로 연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수송부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추진 중

•�공개된 통계 데이터 최소 공간단위는 시군구, 도로단위이며, 판매량 기준 탄소산정방법은 판매지역과 실제 

발생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격자 단위로 배출하는 지역 또는 구간에 대한 탄소배출량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필요

[산업부문]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는 산업공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광역시도 수준에서 

제공,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한 사업장별 생산량 정보 등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

•�지자체단위에서 일부 자료를 활용한 지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대형 사업장 위주로 정보가 구축되어 소규모 

사업장 정보가 부족. 지자체별 자료 확보 단계에서 배출량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단위 정보 

개방 및 공유 시급

[건물부문] 건축물 정보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고 용도별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여 간접 배출량을 건물단위로 지도화 가능

•�국토교통부 ‘그린투게더’의 건물데이터를 활용하면, 건물별/용도별/지역별로 건물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지도화할 수 있으나, 신뢰도 높은 산정을 위해 건물 등록 용도와 실제 활용 용도에 따른 배출량 차이도 반영하는 

방안 검토

[폐기물부문] 폐기물의 특성상 발생지역과 처리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체적 통계산정 방법 설계

•�생활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모두 발생한 지역과 처리되는 지역이 상호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지 

혹은 소각장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게 산출되는 결과가 도출됨(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바로 

적용하면 안 됨)

•�지역폐기물의 흐름에 대한 추적, 이에 대한 통계 혹은 공간정보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인구구조, 소비패턴, 

생활패턴과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흡수원부문] 정주지의 범위에 대해 산림청-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있으며, 현 체계는 지목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관계부처가 논의 및 개선방안 마련

•�지자체단위로 탄소흡수원지도를 구축할 때, 임지에 대해서는 임상도, 산림기본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정주지에 대해서는 기초자료가 미흡함

•�정주지에 대해서는 도시생태현황도 또는 토지피복 세분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와 매칭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탄소통계지도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정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탄소통계지도에 대한 정의와 프레임워크를 

인벤토리 규약과 표준에 맞추어 정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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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통계지도의 구축방향3
탄소중립사회 의사결정의 도구로 탄소통계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부터 관련 기초자료, 탄소배출/

흡수 원단위, 공간차원에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방법론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추진되어야 함

[목표] 탄소순환체계에 근거한 탄소배출-흡수의 시공간 통합지도의 구축 및 플랫폼화

[기본방향] ① 탄소중립사회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수요를 중심으로 탄소인벤토리의 시공간 지도화를 지향, �

② 마을-도시-국토차원의 탄소통계지도가 구축 및 융합되도록 다층적 표준모델 개발, ③ 지역사회의 탄소중립도 

및 지속가능성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도록 활용성 위주로 구축

[구축절차 및 구성요소] 기초DB(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활동정보)-탄소배출/흡수 원단위-탄소통계지도(공간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기초자료가 원만히 제공 및 갱신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우선 확보

[주요 활용분야] 에너지 절감형 정책의 효율성 모니터링, 집약적 토지이용-교통체계의 전환, 탄소흡수원의 확충 

효과 평가, 탄소중립 실천효과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

 

그림 4   탄소통계지도의 구축목표와 추진방향

목표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한 탄소배출-흡수의 시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플랫폼화

에너지 절감
효율성 모니터링

탄소중립기본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

집약적 토지이용
교통체계의 전환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관리

탄소중립 실천 효과
시뮬레이션

탄소중립사회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수요를 중심으로

탄소인벤토리의 시공간지도화 지향

마을-도시-국토 차원 탄소통계지도가

구축 및 융합되도록 

다층적 표준모델을 개발

지역사회의 탄소중립도 및 

지속가능성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도록

 활용성 위주로 구축

제도

구축방향

활용분야

탄소
통계지도

(공간인벤토리)
구축 방법론

탄소
배출/흡수 

원단위

기초 DB
(탄소 배출 

및 흡수 관련 
활동정보)

다중스케일/다층위 접근  (Multi-scale/layers)

마이크로 공간단위(점-선-면/격자/행정구역), 탄소순환을 고려한 기능적 접근법

   횡단적 접근(Cross sectional)

배출 교환(소비) 흡수

인구 에너지 건물 산업 교통 폐기물 토지피복 대기/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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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흡수 원단위의 신뢰도 제고 및 원단위를 적용한 탄소통계지도는 부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 적용

•�탄소순환체계를 고려한 탄소지도의 다층적/다중스케일 지도의 개념을 적용하고, 탄소인벤토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탄소의 배출과 흡수를 나타내는 통계지도 형식의 다층적 구성으로 전환 및 공간해상도별 구축방법을 

모색해야 함 

탄소통계지도를 구축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요소와 고려사항, 향후 추진과제 등을 고민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탄소통계지도를 구축하는 방법을 개념적으로 구상

•�탄소배출과 흡수에 대한 통계의 시공간 자료로 작성하는 주제도에서부터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격자단위 

탄소통계지도의 제작까지 절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음

•�특히 국가 인벤토리와의 정합성 또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 모두 검토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탄소통계지도의 정확도와 표준을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함

 

그림 5   탄소지도 구축을 위한 방법론 개념 구상(상: 탄소통계지도의 구축 이슈, 하: 지자체 탄소통계지도 구축방향) 

•관측지도(직접배출+간접배출+흡수원)

측정값 정합성 이슈

(직접+간접 측정치 불일치)

Boundary 이슈

(활동지역+통계집계구 불일치)

합목적적 표준 정립 필요 

탄소배출지도 탄소흡수지도

축산/경작 등 갯벌/토양 등

탄소통계지도 

산림/초지 등

공원/녹지 등 

차량/항공 등 수송

발전소, 공장

격자단위
(해상도별)

읍면동
통계구

지역 인벤토리
(시군구)

국가 인벤토리
(시도)

탄소유발 소비와 교환

물류 유통

•통계지도(집계치, 추정치) SCOPE 1, 2, 3
재생에너지

+ + +

- - + +

0 0 +

+

+ -

- -

직접배출/흡수
(scope1)

탄소배출지도 탄소흡수지도

탄소통계지도

유류구매지역과 차량운행지역의 차이

+

-

전기 수입 - + 전기 생산

간접배출
(scope2)

건물 전기사용 차량운행, 폐기물

지역 외 배출
(scope3)

구간별 
탄소배출도

발전
소 공원

사업
장 산림

A지자체 타 지역

에너지 사용(건물 등)

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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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통계지도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4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탄소 관련 데이터 구축, 지도 제작, 시스템 개발, 기술 

개발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비표준화된 데이터의 양산에 따른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표준화된 탄소통계지도의 구축과 신뢰성 검증, 개방과 이용 활성화 등이 중요한 시점임

시공간통합 모델을 적용한 탄소통계지도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➊ �(1단계) 지자체 대상 탄소배출/흡수 현황지도 구축을 위한 시공간 표준 데이터모델 개발: 마을, 도시, 광역 등 

공간 위계별로 탄소배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실천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탄소통계지도의 표준 데이터모델을 개발(수십 미터 또는 수백 미터 표준격자단위 등)

➋ �(2단계) 지자체 탄소감축 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한 탄소통계지도 플랫폼 구축: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국민이 공유 및 연계할 수 있는 탄소통계지도 플랫폼을 구축, 탄소 

배출원, 사업장 데이터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면서 탄소통계지도를 작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및 공유 방안 모색

➌ �(3단계) 탄소중립 영향평가 및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및 확산: 국지적으로 건물에너지 

절감 필요지역, 대중교통 확충에 따른 교통량 감소 유도, 녹화 또는 공원 확충에 따른 감축 등에 대한 영향평가 

또는 에너지 절감형 정책의 효율성 모니터링, 집약적 토지이용-교통체계의 전환,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의사결정지원 모델 구축

토지의 이용, 공간구조의 형성, 인프라 공급 등이 탄소중립형으로 추진 및 이행되도록 국토조사, 국토모니터링, 

국토계획평가 등 관련 제도와 업무가 상호 협력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운영방식 점검과 협력 유도

•�개별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는 부처별 또는 기관별 플랫폼에 대한 종합적 점검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플랫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탄소통계지도가 제공하는 과학적 근거와 직관적 전달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정책 

홍보채널에 탄소통계지도 플랫폼을 연계하여 활용

•�탄소통계지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고 정책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함(참고: 탄소통계지도의 개념과 구축 방법 홍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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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본 탄소통계지도

탄소지도가 뭐예요
기획/글: 국토연구원  

그림: �이은지 국민일보 그래픽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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